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GS, 타이광구 원유 발견 “긍정적”
지분 30%로 기업가치 상승에 영향 … 실질적 영향은 2008년 이후

골드만삭스는 GS에 대해 자회사인 GS칼텍스가 투자한 광구에서 원유가 발견된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

라고 12월5일 진단했다.

GS칼텍스는 30%의 지분을 보유한 타이 육상광구의 첫 번째 탐사정에서 대규모 원유 및 천연가스를 발견했

다고 12월4일 발표했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GS칼텍스의 원유 발견은 GS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믿으며 당장 주가에도 긍

정적인 뉴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원유 발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GS칼텍스 경영진도 관련 인

프라가 조성되는 2008년 이후 상업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석유광구 개발의 높은 이익률 등을 감안하면 원유 발견은 분명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라며 “더욱이 

GS칼텍스가 캄보디아와 서부 캄차카, 인도네시아, 예멘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유개발 사업도 긍정적인 뉴스

를 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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